
고흡수성 수지 수요“폭발" 
종이기저귀용으로 각광 … 세계적으로 연간 5 0만톤에 접근

버블 붕괴로 인한 심각한 불황속에서 많은 화학상품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흡수성

수지만큼은 호조를 띠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미·동남아시아·중남미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유아용 종이기저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성인용의 요구도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세계시장의 최대 공급국인 일본은 생산

을 대폭 증설하고 있다. 

현재 흡수성 수지의 최대 용도는 종이기저귀로 유아용 종이기저귀에 흡수성 수지가 사용된 것은 8 1

년 일본이 최초이다. 그후 미국에서 8 5년, 계속해서 유럽으로 파급되고, 현재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유아용 종이기저귀에 흡수성 수지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성인용 기

저귀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어, 여기에 이용되는 흡수성 수지의 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8 8년

성인용 종이기저귀가 조건부에 의한 의료 공제 대상이 된 이후로 그 신장률이 현저히 증가했다. 

종이기저귀 1매당 고흡수성 수지 사용량은 유아용이 약 5g, 성인용이 1 0 g이다. 

일본의 9 2년 종이기저귀 생산량은 유아용 5 0억

매, 성인용 8억매이며 총 3만3 0 0 0톤이 된다. 

여성용품도 1매당 0 . 4 g이 사용되며 연간 9 7억

매로 4 0 0 0톤에 이르고 위생재료에 사용되어지

는 흡수성 수지의 전체량은 일본 내에서만 연

간 3만7 0 0 0톤이 된다. 

또, 미국에서는 연간 약 1 0만톤의 흡수성 수지

가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얇은형의 유아용

종이기저귀가 도입되어, 1매당 흡수성 수지의

사용량이 약 30~50% 증가하는 움직임이 보이

고 있다.

유럽에서도 연간 1 0만톤을 넘는 수요를 보이고

있으나 보급률은 평균 50% 정도로 미국, 일본

의 약 7 0 ~ 8 0 %에 비해 수요가 적어 향후 큰폭

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각국과 중남미, 중동, 아

프리카등의 발전도상국 사이에서도 흡수성 수

지가 들어있는 종이기저귀와 생리용품의 생산

이 특정 계층용으로 개시되고 있으며 그 수요

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도 서서히 이 위생재료의 생산

이 시작되고 있어 향후 흡수성 수지의 큰 시장

이 될 것으로 전망돼고 있다.

고흡수성 수지는 공업용도에서도 꾸준히 시장

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토목 건축관계, 농·원

예용, 식품용도에서의 보냉재, 케미칼 카이로용

분야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양적인 확보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흡수성 수지 생산능력은 총 1 3만8 0 0 0톤으로 일본내 수요량과 비교하면 대폭적인 공급

과잉이라 할 수 있다. 

일본 각사는 구미,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 수출신장을 목표로 가동률을 올리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본의 흡수성 수지 생산능력 (단위 : 연산 M / T )

기 업 생산능력 증설계획

일

본

日本觸媒

三洋化成

住友精化

三菱油化

東亞合成化學

日本合成化學

荒川化學

積水化成品

花王(自消) 

합 계

Dow Chemical

Hoechst·Ceramic

스톡하우젠

나르코

Kemudal

인더스트리올(NA) 

합 계

스톡하우젠

Hoechst 

Dow·유럽

Kemudal 

알라이드·코로이드

Atom

BASF

합 계

6 0 , 0 0 0

2 2 , 0 0 0

1 4 , 0 0 0

1 2 , 0 0 0

1 0 , 0 0 0

6 , 7 5 0

6 , 0 0 0

3 , 0 0 0

5 , 0 0 0

1 3 8 , 7 5 0

5 0 , 0 0 0

5 0 , 0 0 0

5 5 , 0 0 0

4 0 , 0 0 0

2 0 , 0 0 0

1 2 , 0 0 0

2 2 7 , 0 0 0

5 0 , 0 0 0

2 5 , 0 0 0

1 0 , 0 0 0

1 0 , 0 0 0

1 4 , 0 0 0

7 , 0 0 0

1 2 , 0 0 0

1 2 8 , 0 0 0

94/4  80,000

94/6  47,000

94/9  22,000

9 3 /말 6 9 , 0 0 0

9 4년 40,000 

미

국

유

럽



일본내에서는 공급과잉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 9 4년내에 日本觸媒 연산 8만톤( 4월), 三洋化成工業 4만7 0 0 0톤( 6월), 住友精化 2만2 0 0 0톤( 9월) 등

이 각각 신설 가동돼 공급과잉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초과 공급량을 수출로 해소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에서의 K e m u d a l·Dow Chemical의 증설

계획으로 공급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량의 감소가 예상되며 N A F T A (북미자유무역협회)의 발효

로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간 관세장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3국으로의 수출 또한 감소가 예상

되고 있다. 

또 일본·미국·유럽이외에는 위생재료용 흡수성 수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최

근 대만에서 F P C가 연산 6 0 0 0톤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과, 한국에서 코오롱유화가 약2 0 0 0톤의 능

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이다. 중국에서도 일부 생산기업이 있으나, 본격적으로 위생재료용에 진출하

고 있는 곳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지역별로는 세 그룹으로 나눌수 있는데 三洋化成과 미국의 H o e c h s t·Ceramic 및 독일의 H o e c h s t (연

산 능력 약1 0만톤), 독일의 스톡하우젠과 미국의 스톡하우젠 및 나르코(연산 1 5만톤), 日本觸媒 및

미국 N A인더스트리올 독일의 B A S F (연산 약9만톤)가 전세계의 약 7 0 %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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